
태경화학, 사우디광물자원첫개발

국내중소기업이외국(인)기업에게광물자원 개발을허용하지않던사우디아라비아에서사상처음으로 채광

권을획득해자원개발에나선다.

태경화학(대표김영조)은사우디아라비아의인샤이야트콘트랙팅과금및동광을개발을하기로했다고 10

월2일발표했다.

김영조 태경화학·백광소재부회장과사미프알라예스 인샤이야트사장은사우디주재박명준 한국대사, 정

일 참사관, 김경호 KOTRA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양해협정서를 체결하고 준비되는 대

로곧바로개발에착수하기로했다.

김영조부회장은사우디는그동안외국인에게광물자원개발을일체허용하지않았으며, 사우디정부가태

경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계기로 외국인의 채광권을 하용한다고 밝혀 의향서 체결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주

장했다.

태경화학은 5월30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탄산가스생산계획을 밝힌데 이어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게 돼 해

외합작법인설립및시장개척에유리한입지를갖추게됐다.

태경화학은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원료로 매입해 액체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어 조선

및음료기업들에게공급하고있다. 대산, 여천등전국에 4개공장을운영하고있으며국내시장점유율이 36%

에달하고있다.

태경화학은태경산업, 태경유통, 강서방송등에출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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